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28.(수) 배포 즉시

4대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성·수익성 
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.

1. 관련 기사
□ 10.27.(화) 조선비즈, 산재·고용보험 등 4대 기금, 3개월 반 새 3.8조 손실 

… 주식 투자 직격탄

ㅇ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·고용보험 등 4대 기금이 최근 3개월 반 
동안 3조8,000억원이 넘는 운용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. 올해 상반기 
거둔 운용수익의 약 60%에 해당하는 규모다.

ㅇ (중략)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만 3조 9,000억원 가까운 손실을 냈다.

ㅇ (중략) 김위상 의원은 "적시 수익 실현 시점을 놓치면 하락장에서 막대한 
손실로 직결된다"라며 "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자산 운용 비율과 리밸런싱 
규정을 준수해 기금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"라고 말했다.

2. 설명 내용
□ 고용노동부는 기금 여유자금의 안정적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주식 등 

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목표 자산배분 비중에 맞춰 운용하고 있음
 ㅇ 연초 자산운용위원회에서 정한 투자허용범위 내에서 국내주식을 꾸준히 

매도(리밸런싱)하는 등 적정 자산배분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
□ 하반기 주식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, ’26.10.16. 기준 4대 기금 수익률은 

여전히 양(+)의 성과를 유지하였음 
구 분 고용기금 산재기금 장고기금 임채기금

’26.10.16. 운용성과 4.03% 7.57% 7.39% 2.37%



 ㅇ 한편, 기사에서 언급된 손실 금액은 금융자산의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
평가손실 추정치로, 자산 매도 등 확정된 투자 손실과는 구분할 필요가 
있음

 ㅇ 특정 기간의 평가손익만으로 기금 운용 성과를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 
관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

□ 앞으로도 금융시장 변동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자산별 위험 요인을 
점검하는 등 안정적인 여유자금 운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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